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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체질량지수, 체형인식, 비만스트레스, 자아존중감에 따른 

체중조절행동 예측요인 

김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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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s of Weight Control Behavior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 
BMI, Perception of Body Shape, Obesity Stress, and Self-Esteem

Jong-Im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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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C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5.12.01-12.20일 까지였고, 분석대상은 289
명 이었다. 자료는 기술적 통계, t-tset, ANOVA, pearson correlation과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에 왜곡된 현상이 두드러지며, 특히 타인평가에 의한 체형인식과 비만스트레스, 체중조
절경험이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본인체형인식(r=.31, p<.001), 
타인평가체형(r=.30, p<.001), 비만스트레스(r=.43, p<.001)등이 체중조절행동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비만스트레스(β=.37, p<.001), 타인평가체형(β=.15, p=.009)이 밀접하게 관련되는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20% 인 것으로 나타났다(F=37.30, p<.001).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체형
인식에서 타인평가체형, 비만스트레스가 체중조절행동관련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측요인 등을 파악하여 자신의 
체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인식할 수 있고 적절한 체중조절을 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식이와 운동을 격려하는 예방프로그램,
건강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weight control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included college students in the C area,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 reported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Dec 01 to 20 of 2015. Overall, 289 subjects were analyzed. Analyses consisted of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showed a prominent distortion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their bodies based on evaluation by others and 
obesity stress, which had special impacts on their weight control behavior. Weight control behavior, body 
self-awareness (r=.31, p<0.001), assessment of body by others (r=.30, p<0.001), and obesity stress (r=.43, p<0.001) 
were closely related to their weight control behavior.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that their weight control 
behavior was closely influenced by obesity stress (β=.37, p<0.001) and assessment of body by others (β=.15, 
p=0.009).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20% of the weight control behavior (F=37.30, p<0.001). Overall, assessment 
of body by others and obesity stress were found to be predictors of their weight control behavior.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information programs and design appropriate prevention 
programs that can induce healthy weight control behaviors. Such programs should include health education, as well
as intervention programs to identify such predictors and help college students judge and perceive their body shapes 
objectively so that they control their weight in a proper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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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급속한 변화는 
생활패턴을 변화시키고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미의 

기준도 빠르게 변화되어 외모지상주의와 마른 여성들이 

매체에 의해 각광받음으로써 대중들의 신체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따라 자기 
체형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갖고,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
하고 체중조절을 시도하여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등 건

강보다는 아름다운 체형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1]. 특히 20대 초반의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
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시기로 외모나 체형에 대

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때로 체형에 대한 비현실적인 

인지로 건강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체중조절을 감행하

고 있다[2]. 그러나 이로 인한 심한 저체중은 다른 부작
용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성에게는 무월경, 갑상선 
기능 저하, 골다공증 등에 영향을 주게 되며, 성인기 이
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3]. 
건강보험공단 발표에서는, 2002∼2013년 국민건강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체질량지수 
30㎏/㎡ 이상인 고도비만 비율은 4.2%로 2002년의 
2.5%에 비해 1.7배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고도 비만
율이 5.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2002년 0.17%에
서 2013년 0.49%로 2.9배가 된 증가한 체질량지수 35
㎏/㎡ 이상의 초고도 비만률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4]. 이렇듯 증가추세인 비만은 남녀노소 모두
의 공통적인 문제이며, 그중 20대의 대학생 시기는 외
모 지향적 사고와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다. 또한 이시기는 가장 심
하게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시기인데, 신장의 변화 없이 
체중의 변화가 시작되어 외관상으로나 건강상으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5]. 이러한 비만은 단순
히 비정상적인 외모를 일으키는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

니라, 각종 만성퇴행성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6], 
성인비만으로 이행될 확률이 높으며[7], 외모로 인한 자
신감 저하로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등 심리사회적인 면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

다[8]. 또한 미에 대한 문화적 기준이 점점 마른 몸매가 
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체중을 과체중이나 비만이라고 인식하여 심각한 스트레

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9], 각종 체중
조절관련 정보로 부적절한 체중조절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0]. 
한편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여러 가지 자극 

또는 내부의 갈등이나 자극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해나

가는데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방해현

상으로[11], 체중조절행동에서도 자신의 체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으며[12], 
이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불규칙한 식사, 
폭식이나 약물복용 등의 무리한 체중조절로 비만을 더

욱 가중시키게 된다[13].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

에 근거한, 자기존경과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4]. 체중조절 행동에 미치는 자
아존중감은 신체이미지 및 다이어트 실패의 경험 등은 

자아존중감의 저하로 이어지고,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
하거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정서적 갈등, 
스트레스, 불안 등 심리적 장애 및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15]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
들의 영향을 받는 체중조절행동은 체중을 감량하기 위

한 모든 행위로,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같은 건강한 
체중조절행동, 원푸드 다이어트 등과 같은 부적절한 체
중조절행동, 의사 처방 없이 살빼는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 체중조절행동 등으로 이어진다[16]. 그러
나 대부분의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체중조절은 건강하

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외모를 위한 이유로 무분별하게 

체중조절을 시도하고 있고,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체
중조절을 시도하게 됨에 따라 대학생들이 신체적, 정신
적 건강 뿐만 아니라 성인기와 노년기의 건강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중조절행동에 관한 연구와 접근

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체중조절행동 
관련 영향요인은 성별과 나이가 체중조절행동과 관련이 

깊으며, 특히 여성과 대학생이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
가 높고[16], 사회경제적 상태[7], 실제 비만수준 및 자
신이 느끼는 비만수준이 높을수록 [17], 개인이 인지하
고 있는 주관적 체형인식이 체중조절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18], 자아 존중감과 비만에 대
한 두려움으로 인한 비만 스트레스[19]가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존연구에서처럼 체중조
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요인들이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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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한 관련성과 체중조절행동을 신체, 심리
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예측 설명하는 연구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비만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까지 포함한 

체중조절행동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올바른 신체상 형

성 및 체중관리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객관적 비

만도, 체형인식, 비만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체중조절
행동을 조사하여 체중조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 자기체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여 체중조절

에 대해 올바른 관리를 하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체질량지수, 체형인식, 비만스
트레스, 자아존중감에 따른 체중조절행동 예측요인을 
규명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체질량지수, 체형인식, 

비만스트레스, 자아존중감에 따른 체중조절행
동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체중조절행동과 관련 변수와의 상관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체질량지수, 체형인식, 비만스트레스, 
자아존중감에 따른 체중조절행동 예측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체질량지수, 체형인식, 비만스
트레스, 자아존중감에 따른 체중조절행동 관련 요인들
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체중조절행동의 예측요인을 
설명하는 기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도 소재 J 대학에 재학 중인 대
학생으로 하였으며, J대학교에서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받은 후(1044297-HR-201509-018-01)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을 설명하였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연구대

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수집된 자료는 293
부 이었고, 그중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체중조절행동에 
관심이 없는 학생을 제외한 자료는 289부를 최종 분석
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2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기준
으로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의 크기 중간정도인 
0.15, 예측변수 8개를 포함했을 때, 검정력 .90, 을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36명이 요구 되어, 
본 연구대상자인 289명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체중조절행동의 예측 요인인 일반적 

특성과 체형인식, 비만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체중조절
행동 등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로
는 성별, 연령, 학년, 평균 수입, 체중조절경험, 체중조
절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2.3.1 체중조절 행동

체중조절행동 측정도구는 Kim & Kim[21]등의 연구
에서 사용한 도구들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자가 체중조절을 위한 행
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식이요법 3문항, 식품요법 3문항, 운동요법 3문항, 약물
요법 3문항, 행동수정요법 3문항, 도구이용법 3문항, 기
타 3문항, 수술요법 1문항 등이며, 각각의 행동에 대한 
실천 정도를 묻는 것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술요법을 제외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
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고, 수술
요법은 문항에 대해 ’예‘는 5점, ’아니오‘는 1점으로 측
정하였으며,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체
중조절행동 실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9이었다.

2.3.2 비만도

비만도는 비만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체질량지수

(BMI)를 이용하였다. 체질량지수(BMI)는 과체중 및 비
만을 평가함에 있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만도 판정 

기준으로 신장(m)의 제곱을 분모로 하고 체중(kg)을 분
자로 한 수치이다.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하는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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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체질량지수(BMI)=몸무게(kg)/(신장
(m)* 신장(m))의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후, 산출된 
체질량지수(BMI)는 아시아-태평양기준인 BMI 18.5kg/m2

미만을 저체중군, BMI 18.5-22.9kg/m2를 표준체중군, 
BMI 23-24.9kg/m2를 과체중군, 25kg/m2 이상을 비만

으로 분류하였다.

2.3.3 체형인식

체형은 개인 특성인 유전적 소인, 체질, 영양, 질병 
등이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신체의 형

태학적 특성이며, 형태를 근거로 인간의 체격을 분류하
는 일반적 용어로써 체형은 신체계측치의 균형에서 볼 

수 있는 신체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22]. 즉, 자신
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등으로 표현하며, 매우 
마른 체형, 마른 체형, 표준체형, 살찐 체형, 매우 살찐 
체형 등으로 구분 하였다. 체형인식은 본인이 평가한 체
형, 타인이 평가한 체형, 체형만족도, 이상적 체형 등으
로 확인 하였다. 체형인식왜곡은 객관적 비만도와 본인
이 평가한 체형의 차이를 객관적 비만도와 본인이 평가

한 체형이 일치한 군, 객관적 비만도보다 자신의 체형을 
더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군, 객관적 비만도보다 자신의 
체형을 더 저체중으로 인식하는 군으로 분류하였다.

2.3.4 비만스트레스

비만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Bem-Tovin과 
Waker[23]에 의해 개발된 Body Attitudes Questionnaire 
(BAQ)를 비만스트레스의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
완하여 Park, Lee 와 Park[2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1문항으로 비만으로 인
해 받는 스트레스를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
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총점은 최저 11점에서 최
고 55점이며,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크기를 결정
하여 낮은 군(low group)과 높은 군(high group)으로 분
류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만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Park 등[24]의 연구에서 신
뢰도는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은 .89이었다

2.3.5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

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14],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25]의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RSES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자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문항 5개, 자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문항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로 ‘강하게 동의
한다’ 1점, ‘동의한다’ 2점, ‘동의하지 않는다’ 3점, ‘강
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문항의 점수는 역 산환 하였고, 중앙
값(Median)을 기준으로 크기를 결정하여 낮은 군(low 
group)과 높은 군(high group)으로 분류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게 된다. 도구 개
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 a값은.92였으며,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값은 .82이었다. 

2.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체형인식, 비만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체중조절행동 등
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체형인식, 비만스트레스, 자아
존중감에 따른 체중조절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
성과 체형인식, 비만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체중조절
행동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
고,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설명하
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 수준은 
p<.05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중조

절행동

전체 조사대상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중조

절행동은 Table1과 같다. 총 289명의 대학생들로 성별
에서는 남학생 73명(25.3%)으로 체중조절행동의 평균
은 38.39±10.88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216명(74.7%)으
로 체중조절행동 평균은 42.35±9.70으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p=.004). 연령별로는 21-25세 군(54명, 18.7%, 
43.44±10.44)이 15-20세 군(233명, 80.6%, 40.9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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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eight control behavior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Weight control behavior

n %  M±SD t/F p
 Gender Male 73 25.3 38.39±10.88 8.53 .004

Female 216 74.7 42.35±9.70
 Age(year) 15-20 233 80.6 40.95±10.03 2.28 .103

21-25 54 18.7 43.44±10.44
≥26 2 .7 31.50±4.94

 School grade Freshman 165 57.1 40.98±10.33 1.15 .326

Sophomore 80 27.7 40.78±8.81
Junior 12 4.2 42.00±15.14
Senior 32 11.1 44.43±10.01

 Monthly family income (ten dollars) ≤300 98 33.9 40.43±9.85 .61 .544
300-500 140 48.4 41.87±10.40
≥500 51 17.6 41.70±10.02

 Subjective health condition Very poor 4 1.4 40.75±15.12 1.54 .188
Poor 35 12.1 41.31±11.40
So-so 152 52.6 42.59±10.52
Good 79 27.3 39.81±8.80
Very good 19 6.6 38.05±7.84

 Weight control experiences Almost none 103 35.6 36.26±8.88 29.53 <.001
A few times 133 46.0 42.77±9.00
Frequent 53 18.3 47.69±10.56

 Reasons for weight control experiences The impact of mass media 21 7.3 38.90±10.99 .82 .535
Unsatisfactory appearance 149 51.6 42.04±10.11
For health 44 15.2 39.79±9.61
Cause Weight Gain 54 18.7 41.72±9.29
Surrounding invitation 13 4.5 39.46±11.80
Employment promotion 8 2.8 44.25±14.14

 Weight control method Exercise 182 63.0 40.66±9.53 1.33 .258
Meal adjustment 96 33.2 42.88±11.13
Taking medications 4 1.4 34.00±12.11
Stop eating 7 2.4 43.00±8.92

 Weight control implementation period 1-3 weeks 119 41.2 39.53±9.39 2.08 .083
1-2 months 111 38.4 42.36±10.27
3-4 months 38 13.1 42.36±10.78
5-6 months 8 2.8 41.87±9.17
Over 1 year 13 4.5 46.15±12.48

Total 289 100.0 41.35±10.14

보다 체중조절행동 평균이 높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 
군(165명, 57.1%, 40.98±10.33)보다 4학년 군(32명, 
11.1%, 44.43±10.01)이 체중조절행동 평균이 높았다. 
현재 건강상태에서는 보통이다는 군은 152명(52.6%, 
42.59±10.52)으로 매우 나쁘다는 군(19명, 6.6%, 
38.05±7.84) 보다 체중조절행동 평균이 높았다. 체중조
절경험은 체중조절을 자주한다는 군(53명, 18.3%, 
47.69±10.56)이 거의 없다는 군(103명, 35.6%, 
36.26±8.88)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체중조절이유는 취업이나 승진 때문이라는 

군(8명, 12.8%, 44.25±14.14)과 만족스럽지 못한 외모 
때문이라는 군(149명, 51.6%, 42.04±10.11)이 대중매체
의 영향(21명, 7.3%, 38.90±10.99)과 건강을 위하여 라
는 군(44명, 15.2%, 39.79±9.61)보다 높았으나 통계적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체중조절 실시기간은 1-3주간 
실시한 군(119명, 41.2%, 39.53±9.39)이 체중조절행동 
평균이 낮았고, 1년 이상 실시한 군(13명, 4.5%, 
46.15±12.48)이 체중조절행동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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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eight control behavior according to the body shape perceptions of the subjects  

    Variables
Weight control behavior

n %  M±SD t/F p
 BMI(body mass index) Low weight 20 6.9 36.85±10.72

Standard weight 198 68.5 40.63±9.94 4.34 .005
Over weight 43 14.9 45.09±9.22
Obesity 28 9.7 43.92±10.68

 Body self-awareness Very low  weight 8 2.8 30.62±6.25 8.28 <.001
Low weight 41 14.2 36.19±10.30

      Standard weight 110 38.1 40.72±10.20
Overweight 110 38.1 44.09±9.37
Obesity 20 6.9 44.65±7.58

 Others assessment body Very low  weight 16 5.5 34.00±8.25 7.82 <.001
Low weight 56 19.4 37.21±10.37

   Standard weight 139 48.1 41.77±9.57
Overweight 70 24.2 45.01±9.70
Obesity 8 2.8 45.75±9.23

 Body satisfaction Very unsatisfied 59 20.4 43.47±11.03 4.02 .004
Dissatisfaction 135 46.7 42.42±9.40

       Usually 65 22.5 38.61±9.39
Satisfaction 28 9.7 39.32±11.32
Very good 2 .7 24.50±3.53

 Ideal body type Very low weight 2 .7 49.50±2.12 2.24 .060
Low weight 159 55.0 42.45±10.11
Standard weight 125 43.3 40.02±10.03
Overweight 3 1.0 33.00±10.14

 Body awareness distortion A match 147 50.9 41.39±9.98 3.80 .023
Perceived as overweight 83 28.7 43.27±8.98
Perceived as underweight 59 20.4 38.55±11.49

Total 289 100.0 41.35±10.14

3.2 연구대상자의 체형인식도에 따른 체중조

절행동  

체형인식도에 따른 체중조절행동은 Table 2와 같다. 
체질량지수(BMI)에서는 과체중 군(43명, 14.9%, 
45.09±9.22)이 저체중 군(20명, 6.9%, 36.85±10.72)보
다 체중조절행동 평균이 높았다(p=.005). 본인체형인식
에서는 저체중 군(41명, 14.2%, 36.19±10.30)보다 과체
중인 군(110명, 38.1%, 44.09±9.37)과 비만인 군(20명, 
6.9%, 44.65±7.58)이 체중조절행동 평균이 높게 나타났
다(p<.001). 타인평가 체형에서는 과체중인 군(70명, 
24.2%, 45.01±9.70), 비만인 군(8명, 2.8%, 45.75±9.23)
이 매우 저체중인 군(16명, 5.5%, 34.00±8.25), 저체중 
인 군(56명, 19.4%, 37.21±10.37)보다 체중조절행동 평
균이 높게 나타났다(p<.001). 체형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하는 군(2명, .7%, 24.50±3.53)과 만족하는 군(28
명, 9.7%, 39.32±11.32)보다 매우 불만족 하는 군(59명, 

20.4%, 43.47±11.03)과 불만족 하는 군(135명, 46.7%, 
42.42±9.40)이 체중조절행동 평균이 높았다(p=.004). 
이상적인 체형에서는 표준체중 군(125명, 43.3%, 
40.02±10.03)과 과체중 군(3명, 1.0%, 33.00±10.14)보
다 저체중 군(159명, 55.0%, 42.45±10.11)과 매우 저체
중 군(2명, 0.7%, 49.50±2.12)에서 체중조절행동 평균
이 높았다(p=.060). 체형인식왜곡에서는 객관적 비만도
와 본인이 평가한 체형의 차이로 객관적 비만도와 본인

이 평가한 체형이 일치한 군(147명, 50.9%, 
41.39±9.98)과 저체중으로 인식하는 군(59명, 20.4%, 
38.55±11.49)보다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군(83명, 
28,7%, 43.27±8.98)이 체중조절행동 평균이 높았다
(p=.023)(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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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verage distribution of obesity stress, self-esteem, and weight control behavior  

Variables  M±SD Range n %
Weight control behavior

 M±SD t/F p
 Weight control behavior 41.35±10.14 22-71
 Obesity stress 28.61±9.75

Low 11-55 151 52.2 37.68±8.73 48.11 <.001
High 138 47.8 45.36±10.08

 Self-esteem 29.21±4.18
Low 16-40 163 56.4 42.95±10.56 9.58 .002
High 126 43.6 39.28±9.20

Total 289 100.0

3.3 비만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체중조절행동

의 평균 분포

비만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체중조절행
동의 평균 점수는 Table 3과 같다. 체중조절행동의 점
수 범위는 22-71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41.35±10.14으
로 나타났다. 비만스트레스는 점수 범위가 11-55점으로 
평균값은 28.61±9.75로 나타났으며, 비만스트레스가 높
은 군(138명, 47.8%, 45.36±10.08)은 비만스트레스가 
낮은 군(151명, 52.2%, 37.68±8.73)보다 체중조절행동
의 평균이 높았다(p<.001). 자아존중감은 점수 범위가 
16-40점으로 평균값은 29.21±4.18으로 나타났으며, 자
아존중감이 높은 군(163명, 56.4%, 42.95±10.56)은 자
아존중감이 낮은 군(126명, 43.6%, 39.28±9.20)보다 체
중조절행동의 평균이 높았다(p=.002)(Table 3). 

3.4 비만도, 체형인식, 체형만족도, 비만스트레

스, 자아존중감, 체중조절행동과의 관련성

전체 조사대상자의 체중조절행동과 비만도, 본인체
형인식, 타인평가체형, 체형만족도, 이상적인 체형, 체
형인식 왜곡, 비만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를 보면 Table 4와 같다. 체중조절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체중조절행동과 비만도(r=.19, p<.001)는 양의 상
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체중조절행동과 본인체형인식
(r=.31, p<.001)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타인평가
체형(r=.30, p<.001)은 양의 상관관계를, 체형만족도
(r=-.19, p<.001)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상적
인 체형(r=-.15, p=.011)과 비만스트레스(r=.43, p<.001)
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자아 존중감(r=-.13, 
p=.018)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비만도와의 상관
관계에서는 본인체형인식(r=.64, p<.001)과는 양의 상
관관계로 나타났으며, 타인평가체형(r=.65, p<.001), 비

만스트레스(r=.31, p<.001)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
고, 체형만족도(r=-.29, p<.001)와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본인체형인식과 상관관계에서는 타인평가체
형(r=.71, p<.001)과 비만스트레스(r=.58, p<.001)와 양
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체형만족도(r=.44, p<.001)
와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타인평가 체형과의 상
관관계에서는 체형만족도(r=-.32, p<.001)와 음의 상관
관계로 비만스트레스(r=.42, p<.001)와는 양의 상관관
계로 나타났다. 체형만족도와 상관관계에서는 비만스트
레스(r=-.53, p<.001)와 음의 상관관계로, 자아존중감
(r=.22, p<.001)과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상적
인 체형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비만스트레스와(r=-.23, 
p<.001)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비만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r=-.42, p<.001)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
다. 즉 비만도, 본인체형인식, 타인평가체형, 체형만족
도, 비만스트레스 등이 체중조절행동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4).

3.5 체중조절행동 예측요인

대상자의 체중조절행동 관련 예측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체중조절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
을 검정하기 위하여 잔차의 정규성, 다중 공선성을 진단
하였으며, 독립변수에 대한 입력변수들 간의 상관정도
가 높은 상태인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을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을 분석하였다. VIF가 1.076-1.693으로 
기준인 10.0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tolerance)도 
0.591-0.918로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더빈-왓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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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ons among the obesity index, Body satisfaction, body shape perception, obesity stress, self-esteem, 
and weight control behavior  

Variables
1 2 3 4 5 6 7 8 9

r(p) r(p) r(p) r(p) r(p) r(p) r(p) r(p)

1. Weight control behavior 1

2. Body mass index (BMI) .190(**) 1

.001

3. Body self-awareness .310(**) .648(**) 1

(＜.001). (＜.001).

4. Others assessment body .309(**) .659(**) .711(**) 1

(＜.001). (＜.001). (＜.001).

5. Body satisfaction -.195(**) -.291(**) -.445(**) -.329(**) 1

.001 (＜.001). (＜.001). (＜.001).

6. Ideal body type -.150(*) .235(**) -.040 -.038  .098 1

 .011 (＜.001).  .498  .520  .096

7. Body awareness distortion -.074 .152(**) -.111  .017 -.050 .102 1

 .209 .009  .060  .774  .399 .084

8. Obesity stress  .434(**) .316(**) .583(**) .427(**) -.536(**) -.236(**) -.033 1

(＜.001). (＜.001). (＜.001). (＜.001). (＜.001). (＜.001).  .574

9. Self esteem -.139(*) -.013 -.074 -.048 .226(**) .156(**) .053 -.426(**) 1

 .018  .831  .213  .418 (＜.001). .008 .161 (＜.001).
*p <.05  **p< .01

Table 5. Predictors of weight control behavior
Variables B SE Beta t(F) p-value  R2 Adjusted R2

 Constant 25.13 2.08  .43 <.001 **

 Obesity stress   .38  .06 .37 6.33 <.001 ** .19 .19

 Others assessment body  1.75  .67 .15 2.61 .009* .21 .20
R2=.21, Adj R2=.20, p=<.001

*p <.05  **p< .01

(Durbin-Watson)의 통계량은 1.946으로 2.025-1.532범
위 기준 값인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나 회귀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체중조절행동 관련 예측요
인으로는 비만스트레스(β=.37, p<.001) 타인평가체형(β
=.15, p=.009)등으로 체중조절행동에 대한 이들 요인의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값이 
.20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0%이었다
(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중조절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체중조절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체중조절행동과의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

던 변수 등을 투입하여 체중조절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을 규명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의 분포는 
남학생 73명(25.3%), 여학생 216명(74.7%)으로 체중조
절행동 평균은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체중조절의 이
유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외모 때문이라고 답한 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조절행동은 과체중
군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만도가 높을 때 
체중조절행동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

주고 있다[25]. 
본연구의 결과 체형인식도에서의 본인 체형인식과 

타인체형인식과의 비교에서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군이

(38.1%) 체중조절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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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체중은 표준체중으로 인식하는 군이(48.1%) 높게 나
타났고, 체중조절행동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과체중이나 비만 학생들이 본인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으로 체중조절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14], 정상체중에서도 체중조절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사회문화적인 기대, 체형에 
대한 과대평가 및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과 

실제 인지한 체형상의의 불일치로 인해 체중조절행동이 

과다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26]. 이에 따라 학생들 
본인의 체질량지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체중조절 행

동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상체중군의 다이어트에 따른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체형만족도에서는 대상자의 60% 이상이 본인의 체

형에 불만족으로 나타났으며, 체중조절행동도 높게 나
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체형만족도와 본인이 평가한 
체형과의 관련성 중 주관적인 체형인식이 체형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3], 자신의 체형만족도가 낮은 군은 체중조
절행동이 높게 나타나[27]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즉, 
본인체형인식이나 타인평가체형, 체형만족도에서 과체
중 또는 불만족으로 느끼고 있는 군은 체중조절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타인평가를 
중요하게 의식하게 되어 이에 대한 중압감, 정신적인 스
트레스 등이 더 많이 나타나며, 그에 따른 폭식증이나 
신경성 식욕 부진증과 같은 식이장애의 위험도 훨씬 많

아지는 경향[28]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들 20대 초반 대
학생의 생활방식이나 심리적 요인에 맞는 건강 프로그

램 및 체중조절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

겠다. 
체형인식왜곡에 있어서는 실제 비만정도보다 스스로

를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군이 체중조절행동에 더 높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9].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신의 체형에 대한 정확한 체

형인식이 선행되어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비만 스트레

스를 줄이고, 건강한 체형이 이상적인 체형이 될 수 있
도록 사회, 문화적 교정노력이 필요함을[29] 시사하고 
있으므로, 학교 내에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체중조절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비만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체중조절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Kwon[7]은 자신의 체형

을 과체중 및 비만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비만스트레스

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Ryu[30]의 연구에서는 
비만이라고 인식하고 있을수록 비만스트레스를 많이 받

고 이로 인한 체중조절행동이 높아 진다고하여 본 연구

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자아 존중감이 낮은 군
이 체중조절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Jeon[2]의 연구에서
도 자아존중감과 체중조절행동이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체중조

절행동을 통해 자신의 불만족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으

므로 건전한 자아존중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긍정적 정

체감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사료된다. 
각 변수들과의 체중조절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 비만도, 본인체형인식, 타인평가체형, 비만스트레스 
등이 체중조절행동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
행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체중조절행동이 
주관적인 체형인식, 타인평가와 체형 만족도 및 선호하
는 외모로 체중조절행동을 하는 것은 때론 신체적, 정신
적 건강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비만에 대한 인
식 전환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체중감량으로 체지방을 

줄이는 방법, 유산소 운동 등의 자가 관리 패턴을 정확
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중재를 계획할 수 있는 

도구개발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

펴보면, 다중회귀분석결과 체중조절행동 관련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비만스트레스, 타인평가체형으로 체
중조절행동에 대한 이들 요인의 변수의 설명력은 20%
로 나타났다. Park 등 [31]은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체형인식이 비만도보다 더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비만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과 체형
인식 중 타인평가에 의한 체형은 체중조절행동에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31] 보고 하여 본 연구의 결
과와 일치하고 있다. 즉, 대학생들의 체중조절행동은 자
신의 체형을 객관적 기준이 아닌 주관적 평가나 타인의 

평가에 의한 체형인식의 그릇된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체중조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
게 되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체중조
절행동을 하게 됨을[32]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평가나 외모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신의 체형과 체중에 



대학생의 체질량지수, 체형인식, 비만스트레스, 자아존중감에 따른 체중조절행동 예측요인 

447

대해 올바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체중조절행동이 비

만 관리 및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태도로 형성

해야 될 것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는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비만예방 및 비만관리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 여론을 조장하는 대
중매체 등을 통해 정상체중이나 체중과 체중조절행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의 체중조절행동

의 영향요인으로, 타인평가 체형, 스트레스 등이 규명되
었으므로 앞으로 이들 요인들을 반영한 대학생을 위한 

체중조절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대학생
들은 타인의 평가에 의한 체형을 주관적, 객관적 비만도 
보다 더 중요시하며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

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상자가 알고 있
는 신체지수를 자기 기입방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

확성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C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
은 2015.12.01-12.20일 까지였고, 분석대상은 289명 이
었다. 자료는 기술적 통계, t-tset, ANOVA, pearson 
correlation과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 하
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에 
왜곡된 현상이 두드러지며, 특히 타인평가에 의한 체형
인식과 비만스트레스 등이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본인체형인식(r=.31, p<.001), 타인평가체형(r=.30, p<.001), 
비만스트레스(r=.43, p<.001)등이 체중조절행동과 관련
성이 높게 나타났다.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비만스트레스(β=.37, p<.001), 타인평가체형
(β=.15, p=.009)등이 밀접하게 관련되는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추후 체중조절행동에 영향 요인에 대한 총
체적인 접근을 위해 객관적 측정도구와 실제 신체측정

을 하여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
인을 포함하여 반복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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